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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정유 노조 “철도도 파업하는데”
노동조합, 8월7일 70.7% 찬성으로 파업 결의 … 필수공익은 허울

LG-Caltex정유가 노조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 결의가 통과돼 정유업계 사상 최초의 파업 가능

성이 높아지고 있다.

LG정유 노조는 8월 6-7일 실시된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중 98.8%인 1066명이 투표에 참여해 70.7%가 쟁의

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.

노조 관계자는 다음주 초에 나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노사 양측 중 하나가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

결렬되면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 등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혀 파업 가능성

이 높음을 시사했다.

LG정유 노조 관계자는 정유업이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파업이 불가능하다지만 필수공익사업장이었

던 철도와 병원도 파업을 했기 때문에 회사측 제시안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

다.

현재 LG정유 노사 양측은 7월24일 12차례에 걸친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된 이후 팽팽한 견해차만 재확인하고 

있는 상태이다.

노조는 기본급 11.2%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본급 5.4% 인상과 상여금 100% 인상을 제시하고 있

다.

또 노조는 2002년 12월 사측이 간부 11명에 대해 내린 징계조치 철회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와 처우 

개선, 현장인원 충원, 노조 전임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. 이와 함께 노조는 경 권과 관련된 징계 재심절

차의 강화와 인사 이의 제기 시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

다.

LG정유 노조는 즉각 전면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파업의 규모와 방법을 조절한다는 입장이지만 파업이 감행

되면 LG정유가 위치한 여수산업단지 내 60여개 석유화학기업이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. LG정

유는 현재 여수산업단지 소재 석유화학기업들이 소비하는 나프타의 40%를 공급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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